
한국비료협회

농정 동향/주요 이슈
                                     2021. 5. 24.(월)

회원사 : 남해화학㈜ · ㈜조비 · ㈜카프로 · ㈜팜한농 · ㈜풍농 · ㈜한국협화 · ㈜세기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              ☎ 02-552-2811~2 FAX : 02-552-2814

- 1 -

█ ( 언론 동향 ) 2021.4.29. “농축유통신문” 보도내용

 ❍ 천정부지 국제곡물가 사료업계 ‘슈퍼사이클’ 우려

   - 지난 3월 최고점 경신 중국발 수요 급증 예측

   - 국내 배합사료업계, “하반기 인상 불가피할 것”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국제곡물가격에 국내 배합사료 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배합사료의 원료가 되는 주요 사료곡물들이 연일 상승세를 찍으며 이른바 ‘슈퍼사이클’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업계 사이 평년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의 국제곡물 가격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하반기 배합사료 가격 인상 또한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국제곡물관측에 따르면 지난 3월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는 139.1을 

기록했다. 2015년을 100으로 기준 삼은 선물가격지수가 지난해 상반기 동안에는 100 수준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나 8월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타면서 3월달 거의 최고점을 찍은 

것이다.

실제 곡물 수입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주요 식용곡물의 톤당 수입단가를  

보면 밀의 경우 282달러로 전월 대비 1.7% 상승했으며, 옥수수 또한 전월 대비 1.3% 상승

한 265달러, 채유용 콩은 전월 대비 1.6% 상승한 499달러 등을 기록했다. 

사료용 곡물 수입단가 또한 전월 대비 품목에 따라 5.7~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곡물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은 우선 해상운임 상승과 달러화 강세, 남미지역의 기상 

악화에 따른 수급차질 우려, 2020~2021년 기말재고율 하락 등 여러 요인이 겹쳐 발생한 것

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돼지 수요국인 중국이 변종 ASF 발생에도 불구하고 돼지 사육마릿수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전의 94%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알려지며 세계적으로   

사료곡물에 대한 수요 또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국내 배합사료업계는 자구책을 마련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하반기 사료가격 인상은 불가피 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국제곡물가 상승에 상반기 사료값을 인상한 바 있어 

더욱 조심스럽지만 곡물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업계 전반적으로 적자에 접어든 상황”이라

고 설명하며 “연 내 두 번이나 사료를 인상하는 것은 유래에 없었기에 자구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인상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엄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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